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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정의 발자취를 찾아서’ 행사 개최

지난 2018년 11월 3일(토) 상해한국학교에서 진행한 ‘임정의 발자취를 찾아서’

행사가 있었다.

매년 임시정부 기념일인 4월 초에 실시하다가 작년부터 10학년 학생들이 한국

사 교과에서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게 되는 11월에 맞추어 실시하게 되었다. 올해

는 행사의 진행방식이 좀 더 학생 중심으로 바뀌었다. 미리 선정된 5개의 답사 

준비팀이 각자의 일정을 게시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답사 코스를 신청하여 참가

하는 방식으로, 한 답사팀 당 약 20여명의 학생이 모이게 되었다.

먼저 학생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옛 청사에 집합하여 간단한 교육을 받고 일

정을 시작하였다.

첫 코스를 임정에서 시작한 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옛 청사에 전시 중인 자

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답사지를 작성하였다. 성공적으로 미

션을 수행한 학생들에게는 답사준비팀에서 준비한 상품이 제공되었다. 만국공묘

로 이동한 팀은 타지에서 독립운동에 힘쓰다 돌아가신 선조들에게 국화를 헌화

하였다.

상해 사범대학에서 일본군‘위안부’박물관을 참관한 팀도 있었다. 한중 소녀상에 

모자와 담요를 입혀주기도 하였다. 1931년 최초로 위안소로 이용된 다이샤롱에 

찾아간 팀은 그 건물에 살고계신 할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할머니

께서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가르쳐주시며 답사팀을 친절히 안내해 주

셨다.

임시 정부 외에도 많은 팀이 찾아간 루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던 

장소를 찾아 살펴보고 매헌으로 입장하여 윤봉길 기념관을 관람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윤봉길 의사의 결의를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았다.

이번 임정 행사는 상해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주축으로 발간한 ‘상하이 고고 화

동 고고’ 책자를 기반으로 학생들 스스로 답사지를 정하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자기주도적인 활동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

빗방울이 약간씩 떨어지는 상하이 시내를 걸으며 타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행사의 취지가 잘 이행되었고 학

생들 스스로 답사 장소와 이동 방법을 정해 학생들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행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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